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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려 합니까…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창재감독은비구니선방백흥암에서300일을보내며진리의길을가는스님들의삶을영상에담아냈다. 사진은백흥암전경. 선방에서안거중인백흥암스님들의모습.

영상으로감상하는
다큐‘길위에서’
비구니 선원 백흥암에서 스님들과 함께한
이창재 감독의 300일 템플스테이

큰스님은 대뜸 이창재 감독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얼 보려 합니까?”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 스님들의 1년간 삶을 담은 이창재 감독의 다큐 영화‘길

위에서’(본지 939호 게재)가 5월 23일 개봉됐다.  
감독은 금남의 공간 백흥암에서 300일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영상속에 수행보다는 수행의 삶을 살아가는‘사람’에 대한 이
야기를 담아냈다. 이 감독은“비구니 스님하면 드라마틱한 사연을 안고 온 특이한
인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수행자의 삶은 방황조차도 하나의 길위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영화는 나를 찾아나선 이들의 수행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휴식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은 영화를 보고나면 고즈넉한 한국적 영상미와 감독이 직접 참
여한 내레이션에 공감하게 된다. 고통스런 종교의 깨달음이 아닌 힐링의 시간을 경
험하게 될 것이다. 
1년간 촬영을 마친 감독에게 큰 스님은 이렇게 묻는다. “지난 1년 동안 무얼 보

았습니까?”
어디까지는 속세와 같았고 어디부터는 속세와 달랐다고 말하는 그는 스스로에

게 묻는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보았나?”그리고 문득 젊은 스님의 질문을 떠올린
다. “감독님은 출가하실건가요? 이번 생에는? 다음 생에는?”
‘길위에서’는 제6회 CINDI영화제‘버터플라이 수상작’, 제 13회 전주국제영화
제 한국 경쟁 본선 진출작으로 호평을 받았다. 서울 전주 부산 등 20관에서 동시 개
봉했으며 러닝타임은 104분이다.  정혜숙기자 bwjhs@hyunbul.com

노스님은 밥 한 발우가 피

한 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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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죠. 정말, 나는 밥 값을

했는가? 열일곱에 출가해 매일 천배 씩 3년 동안
백만번의절수행을한백흥암선원장. 제

대로된밥값을하고있는지끊임없이되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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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찾고싶어서온거죠 인터넷검색으로출가한‘신세대형’. 주5
일수행을제안하는등밝고유쾌한21세

기형행자다.

1년에딱두번만산문이열린다는비구니선방백흥암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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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스님

다시태어난다면

대학졸업하고

출가하고싶어요!

어린시절 절에 버려져 본인의 의지와 상
관없이 동진출가했다. 어릴 때 자란 절에

서 백흥암으로 출가한 선우 스님은 백흥암 스님들이 이
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 천도재를 지내던 날 눈이 붓
도록 울었다. 여행 한 번 해보지 못한 선우 스님에게 큰스
님은 만행길에 오를 것을 제안한다. 두 어른 스님과 처음
경험해보는 여행 길에서 밝게 웃고 고민하며 세상 구경
을 하면서 구도의 길에 대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상욱 스님과 대비되는 캐릭터다.

수행의 길을 가는‘사람’에 집중
고즈넉한 한국적 영상미… 감독의 내레이션 돋보여

선우 스님

영운 스님

상욱 스님

민재 행자

누구나5일이면실력자가
될수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아무상관없습니다.

써먹지도못하는
죽은학문이아니라살아있는
이시대의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광고및
교재무단복제, 강의하면민형사상

엄중한처벌을받습니다.
※저작권: 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상표법: 7년이하징역또는1억원 이하 벌금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등주지직을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 1 - 0 2 1 3 3 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강 의

일정표

◇제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제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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